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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첫 국빈 방문 계기, 
｢한-사우디 무역상담회｣ 성황리 개최

- 설비(플랜트)·건설 기자재, 디지털, 친환경 등 108개 한·사우디 기업 참여

- 1:1 무역상담 190건, 총 2,100만 달러 계약추진 기대

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10. 22.(일) 리야드 페어몬트
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가 주관하여 
개최된 ｢한-사우디 무역상담회｣에는 한-사우디 양국의 주력 협력 분야인 
설비(플랜트), 건설 분야를 비롯하여 친환경, 디지털 등 사우디 산업 다각화 수요에 
발맞춘 첨단 신산업 분야의 중견·중소기업 30개사와 사우디 구매자(바이어)·
발주처 78개사가 참여하여 총 190건 이상의 1:1 상담이 진행되었다.

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에 따르면 오늘 상담 결과, 2,100만 달러 
이상의 계약 추진액(1년 이내 성약 가능 예상금액)이 잠정 집계됐다.

  크게 네 분야에서 1:1 사업(비즈니스) 상담이 진행되었다. △신산업(정보통신기술(ICT), 

스마트 도시(시티), 첨단농장(스마트팜), 전기차, 의료바이오 등)(15개사) 분야는 98건의 
상담을 통해 1,466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이 집계, △에너지·건설·설비(플랜트)(9개사)

는 54건의 상담을 통해 350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이 집계, △산업기자재(3개사) 
분야는 23건의 상담을 통해 300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이 집계, △방산·보안
(3개사) 분야는 15건의 상담을 통해 50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이 집계되었다.

  참여기업들은 이번 상담회가 그간 건설·기반(인프라) 사업(프로젝트) 참여를 
통해 쌓아 온 경험과 신뢰를 기반으로 앞으로 네옴시티 등 사우디가 추진 
중인 대규모 사업(프로젝트) 참여 기회 확보와 함께 첨단 제조업·디지털 등 
신산업에서 협력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.

  건물 외벽 유리를 화면(스크린)으로 삼아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
전문기업인 ㈜글람은 “이번 순방 계기 상담회를 통해 스마트 도시(시티) 건설 
대성황(붐)이 일고 있는 사우디의 건설업체들에 제품을 인식시킬 수 있는 
좋은 계기가 되었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  한편,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는 이번 무역상담회에 발굴된 
많은 성과가 실제 수출계약과 투자 사업(프로젝트)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
진흥공사(KOTRA) 본사와 리야드무역관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
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 장 권현철 (044-203-5720)

중동아프리카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송영택 (044-203-5727)

     

참 고  ｢한-사우디 무역상담회｣ 개요

□ 행사명 : 「한-사우디 무역상담회」

    * 영문명 : Saudi-Korea Business Partnership

□ 일시 / 장소 : 10. 22.(일) 10:00~13:30 / 페어몬트 호텔(메자닌층)

□ 주최 / 주관 : (주최)산업통상자원부, (주관)KOTRA 

□ 참석기업 : 양국 기업 108개 社

 ㅇ (韓) 건설·플랜트기자재, 발전, 제조, 자동차, 환경산업 등 30개 社

 ㅇ (沙) 바이어 및 투자사 등 78개 社

□ 행사 내용 : 사우디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과 사우디 바이어·
발주처를 매칭하여 무역·투자 등 비즈니스 성과 확보 추진

 ㅇ 양국 기업 수요에 맞춰 사전에 상담을 주선하고 행사 당일 정해진 
일정에 따라 미팅 실시

□ 세부 일정

시간 주요내용 비고

 09:30~10:00 기업-통역원 사전미팅

 10:00~10:45 비즈니스 상담(1)

 10:45~11:30 비즈니스 상담(2)

 11:30~12:15 비즈니스 상담(3)

 12:15~13:00 비즈니스 상담(4)

 13:00~13:30 비즈니스 상담(5)


